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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리는 지구,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2020년을 만들자!

호주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넓은 숲이 불타 사라졌다. 자그마치 5개월 동안 꺼지지 않은 
산불이다. 지금도 빙하가 녹고 있으며 북극곰의 집이 사라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겨울임
에도 불구하고 최고기온이 23도였으며, 겨울잠에서 일찍 깬 개구리들은 갈 곳을 잃었다. 또
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고산지대의 나무들이 말라 죽었다. 한국의 사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결국 인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인간 삶의 터전까지 앗아가고 있다. 최근 키리바시섬 토착민이 기후난민이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기후위기는 인간 삶의 위기로 이어진다.

지금과 같이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비상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7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7억톤을 돌파했으며, 탄소배출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 세계 2위에 올랐다. ‘세계 기후악당
‘이란 오명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호주 산불과 같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160
만 충북도민, 5000만 국민이, 나아가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인식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민과 함께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다.
 
첫째,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교육과 강연회 등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 청주시 건물 옥상에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화석연
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
구’ 1인 시위,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할 것이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이 이번 4·15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다섯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육류 소비 줄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대중들과 함께 일상적
인 시민 실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오늘 1800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들이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2020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해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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